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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(’22. 8. 19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정부는 수소유통전담기관을 통해 수소 충전 불편을 최소화

하도록 업계, 유관기관과 대응중임
(8.19일자 서울신문 「수소 찾아 ‘수소문 3만리’…정부·지자체 오판에
수소차 충전 대란」 보도에 대한 설명)

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

1. 기사내용

□ 정부와 지자체가 수요 예측 없이 수소차 보급에만 치중한 결과,
수소차 보급대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수소 공급량은 이를 따라가지
못해 ‘수소차 충전 대란 사태’를 빚고 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□ 금년 7월이후, 전국수소충전소중일부충전소수소공급지연*이발생하고
있어 정부는 수소유통전담기관(한국가스공사)을 통해 시장상황을 파악하고,

    * 전국 수소충전소 123개소 중 일평균 7.4개소(6.0%)

ㅇ 10차례 이상의 업계 간담회, 유관기관 회의 등을 개최(산업부 주관 2회,

가스공사 주관 10회)하여 수소공급가격 조정방안 및 수소 수급안정
방안을 마련중임

□ 수소 공급 지연 원인 중, 원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소공급가격 고정으로
인한 공급 기피는 조속한 시일내 공급가격이 인상될 수 있도록 하고,

ㅇ 9월 초 출하센터 설비 증설, 10월 중 평택, 삼척 등의 수소생산기지
조기가동 등을 통해 수소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
다할 계획임

※ 문의 : <산업통상자원부>
수소경제정책과 이옥헌 과장(044-203-3950) / 배수린 사무관(3958)


